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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4.05.30.(목), 10:30

마약중독 재발 동물모델을 활용한 신경회로망 기반 재활 

원천기술 개발 착수

- 식품의약품안전처 선정 ‘동물모델 활용 마약류 재활기술 연구실’로 지정 

한국뇌연구원(KBRI)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동물모델 활용 마
약류 재활기술 연구실’로 선정되어, 30일(목) 현판식을 가졌다. 한국뇌
연구원은 앞으로 5년(2024년~2028년)간 9억 5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아 마약중독 수준에 따른 마약류 재활 기술과 그 기술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한다.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SNS)의 발달로 마약류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 
10~30대의 마약사범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면마취제와 같은 향정신
성 의약품을 남용하는 등 신종 마약류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마약
중독 환자들을 위한 치료시설이나 재활센터가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
라, 심리상담 위주의 치료로 인해 마약류 중독자의 50~60%가 치료 후 
3개월 이내에 재발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크다.

연구실은 정서ž인지질환 연구그룹 구자욱 책임연구원 연구팀을 주축으로 
포항공과대학교 김정훈 교수 연구팀과 함께 마약류 중독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코카인과 케타민 중독 재발 설치류 연구모델을 제작하
여 재활 기전 규명과 제어법을 개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재발 예측 
생체신호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활 솔루션을 실용화할 예정이다.

총괄을 맡은 구자욱 책임연구원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마약중독 
재발의 증상별 맞춤형 재활 방법을 제공하고, 중독 재활-예방 시스템 
개발로 마약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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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현판식 기념사진


